
232024년 3월 20일수요일 이영미의스포츠in

어느때보다치열했던봄…다시꽃피울수있을까?
2년만에빅리그재진입노리는박효준 작년빅리그서한경기도못뛴아쉬움

올해시범경기타율4할7푼1홈런활약

최종2경기선이정후와타격대결기대

"추신수선배님따르고싶어새벽출근"

특유의파이팅으로분위기메이커자처

"안녕하세요!언제오셨어요?"

그라운드를 지나 더그아웃으로 들어서

는박효준(28·오클랜드어슬레틱스)의목

소리가경쾌하다.보통간단한목례로인사

를대신하는선수들이대부분인데박효준

은꼭큰목소리로밝게웃으며인사를건

넨다. 그런박효준을보고있으면절로기

분이좋아진다.

박효준은 2023시즌을 마치고메이저리

그최약체팀으로꼽히는오클랜드어슬레

틱스와메이저리그스프링캠프초청선수

신분으로마이너리그계약을맺었다. 빅리

그로스터에진입하지못하면마이너리그

로내려가야하는상황이다.

야탑고출신인박효준은2014년뉴욕양

키스와계약후 2015시즌부터마이너리그

생활을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뉴욕에

서꿈에그리던빅리그에데뷔한뒤그해

피츠버그파이리츠로트레이드됐다. 2022

년 피츠버그에서 23경기 출전에 그쳤고,

2023년 애틀랜타브레이브스와마이너리

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3시즌에는

단한경기도빅리그에오르지못했다. 박

효준은올시즌 2년만에빅리그재진입을

노리고있다.

박효준의2024시즌스프링캠프는 '생존'

으로연결된다. 스프링캠프가후반부로접

어들면서구단은선수들을무더기로정리

해마이너리그로내려보냈다. 그런상황에

서박효준은마지막까지살아남았다.

그럴수밖에없는게시범경기성적이굉

장히좋다.박효준은19일(한국시간)현재

타율0.471 1홈런8타점OPS1.119를기록

중이다.

19일 오클랜드는애리조나원정시범경

기를치렀다.박효준이이날경기에출전하

는지궁금해전날그한테문자로관련내용

을물었는데박효준은다음날훈련장가서

확인후알려주겠다고답장을보냈다.그리

고 19일 아침, 박효준한테 문자가 왔다.

"기자님, 저 오늘원정가요"라고. 문자를

보낸시간이오전6시20분이었다.

박효준은이번스프링캠프동안오전 6

시에출근한다.자신과의약속을지키기위

해서다.

"이전추신수선배님이메이저리그에계

실때스프링캠프동안매일새벽에출근한

다는인터뷰를봤었다.내가가장존경하는

선배님의길을뒤따르고싶어나도이번엔

새벽출근을 하고 있다. 선수들끼리 서로

일찍나오려고경쟁을벌이는데내가 1등

을하지못할때가많다."

박효준은더그아웃에서가장큰소리로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는다. 마치

'분위기메이커'를자처한듯하다.그이유

가궁금했다.

"서로기를주고받기위함이다.경기전

조용히있는것보단더그아웃이활기찬분

위기를나타내는게경기하는데좋은영향

을미치는듯하다. 우리는좋은팀이되려

고노력한다. 나만간절한게아니라모든

선수들이좋은경기를위해정말많은노력

을기울인다. 그런부분이경기중에잘나

타났으면좋겠다."

19일미국애리조나주솔트리버필즈앳

토킹스틱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시범경기에2루수9번타자로선

발출장한박효준은4타수2안타를기록했

고, 최근세경기에서모두멀티히트로 10

타수 7안타의 엄청난 타격감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선발

투수는한국팬들에게익숙한메릴켈리였

다. 메릴켈리와박효준과의맞대결은 2회

이뤄졌다. 박효준은 3구째빠른공에방망

이를휘둘렀지만타구는좌측담장바로앞

에서작피더슨의글러브에들어갔다.박효

준은이타구가홈런이안된걸무척아쉬

워했다.

박효준은 2안타경기를마무리지은후

빅리그로스터진입여부에대해이런설명

을곁들였다.

"아직까진 나도잘모르겠다. 주전으로

뛰는선수가부상을당하거나선수구성에

문제가발생하지않는한로스터에진입하

기어려울수있겠지만최대한부정적인생

각을하지않으려고한다. 매경기내게주

어진타석에최선을다해임하고싶다. 2루

수와 3루수를번갈아맡고있는데수비에

서도좀더보완할점이있는것같다.지금

내가할수있는건마지막까지최선을다

하는것이다. 그 이후의일들은그때생각

하고싶다."

오클랜드는 24일 LA 에인절스와의시

범경기를끝으로애리조나일정을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26일 오클랜드홈과 27일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홈에서두차례시

범경기를 치른 다음 정규시즌에 돌입한

다. 마크콧세이오클랜드감독은 27일이

후빅리그로스터가정해질것으로예상했

다. 박효준은 시범경기 최종전까지 팀에

남는다. 샌프란시스코와의 두 차례 시범

경기에선박효준이이정후를만날것으로

보인다.

박효준한테'내일'은없다. '오늘'만있을

뿐이다. 그래서그는현실에더큰간절함

을담는다.자신의현실을넘어서야내일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박효준의내일은빅리

그로스터 진입이다. 그 문턱을 넘어서는

박효준을보고싶다.

필자 이영미는 인터뷰 전문 칼럼

니스트다. 추신수, 류현진의

MLB일기 등 주로 치열하고 냉정

한 스포츠 세상, 그 속의 사람 사

는이야기를소개한다.

시범경기타석에들어선박효준. 필자제공

환한웃음과함께포즈를취한박효준. 필자제공


